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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설명자료

보도시점 2026. 10. 6.(화) 배포 시 배포 2026. 10. 6.(화)

정부의 신선란 수입은 국민의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입니다.

- 계란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급등을 완화하고 부족 물량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

< 주요 보도내용 >

  10월 6일(화) 조선일보, 「한 판 3만 9,000원에 수입한 브라질산 계란 

마트선 4,980원…정부, 세금으로 차액 메워」 기사에서 ‘시장에 맡겨 해결했어야 

할 가격 문제에 개입하면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정부의 신선란 수입은 일시적인 계란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급등을 완화하고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한시적인 시장 안정 조치입니다.

  지난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으로 산란계 사육마릿수 

및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계란 수급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국내 생산량 

감소분을 보완하고 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선란 수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란은 국민이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대표적인 생활물가 품목인 만큼, 

공급 부족 시 수입을 통해 부족 물량을 보완하는 한편, 정부 할인 및 납품

단가 인하 등을 병행하여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HPAI로 살처분이 많았던 ‘21년과 비교하면 ’26년은 신선란 수입, 

할당관세 등을 통해 부족 물량을 보완하고 정부할인지원, 납품단가 인하지원 

등을 통해 가격상승을 억제면서 계란 가격 상승 폭이 ‘21년보다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 평균소비자가격(1～8월) : (‘21/’20년) 7,318원/5,251(39.4%↑) → (‘26/’25년) 7,139원/6,79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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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신선란 수입 확대와 국내 생산량 회복 등으로 공급 여건이 개선되면서 

계란 가격은 7월 하순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과 비교하면 

산지가격은 3.8%, 소비자가격은 2.1% 높은 수준이나, 추석 이후 수요 감소와 

생산량 증가 등에 따라 가격은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산지가: (7.중) 6,818 → (8) 6,591 → (9) 6,295 → (10.상p) 5,975 (전년比 3.8%↑)

   ** 소매가: (7.중) 7,418 → (8) 7,332 → (9) 7,084 → (10.상p) 6,937 (전년比 2.1%↑)

  *** 일일생산량: (10월) 5,038만 개(전년비 0.8%↑) → (11) 5,078(2.7↑) → (12) 5,171(3.1↑)

  2026년 9월 말까지 신선란 13,324만개를 미국(94.0%), 태국(2.8%), 브라질(2.3%), 

덴마크(0.9%) 등에서 수입하였습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을 

경우 해당 국가의 HPAI 등 가축질병 발생이나 현지 수급 상황에 따라 

수입물량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어, 수입선 다변화 차원에서 브라질산 

112만개, 덴마크산 72만개를 시범적으로 수입하였습니다.

  따라서 브라질·덴마크산 수입은 국내 계란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수입선을 다변화한 것으로, 특정 국가의 

계란을 상시적으로 수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의 신선란 수입은 국내 생산을 대체하거나 상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HPAI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수급 불안에 대응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조치입니다.

  아울러 계란 공급 부족 시 수입 확대와 가격 안정 조치를 병행하는 것은 

해외에서도 활용되고 있는 수급 안정 수단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 

생산기반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신선란 수입 등 가용한 수단을 탄력적으로 활용하여 계란 수급 및 물가 

안정에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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